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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충남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수출입 연계성 등으로 인해 대외
가격 변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2024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내 제조업 비중은 47.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제조업 중 전자부품,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상위 5개 업종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액 비중(91.1%)이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가운데,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품목에, 수입은 에너지·원자재 및 화학제품업·주요 산업거

점에 집중되어 있어 대외가격 변수와의 연계성이 큰 구조이다.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내 산업별 비중1)2) 시도별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액 비중1) 시도별 전체 석유사용량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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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배럴) (백만배럴)

  주: 1) 2024년 기준
     2)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순생산물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2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와 유가·환율 간 연동성은 최근 들어 전국 수준을 상회
하고 있다.

§ 유가 및 환율과 충남지역 제조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국과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는 유가와 양(+)의 관계, 환율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 충남 제조업의 유가·환율과의 연동성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 유가 및 환율과 생산지수 간 상관관계에는 가격변수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경기 및 수요 
여건의 변화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동반되는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 수요를 확대시키면서 생산과 양(+)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환율 상승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산과 음(-)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 업종별로는 화학제품과 전자·컴퓨터·통신장비에서 유가·환율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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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제조업 생산지수 간 상관계수1)2) 환율과 제조업 생산지수 간 상관계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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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일 유가 기준,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원달러 일 매매기준율,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3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25)를 활용한 분석 결과, 충남은 유가 및 환율 
상승 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생산비 상승 압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충남지역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 및 지역간 비교

§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충남의 전산업 평균 생산비 증가율은 0.67%로 전국 평균
(0.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에도 충남의 생산비 증가율은
2.86%으로 전국 평균(2.10%)을 상회하였다.

유가 10% 상승시 시도별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1)2) 환율 10% 상승시 시도별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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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2.10%

  주: 1) 유가는 소분류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LNG)’로 산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유가는 소분류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LNG)’로 산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2) 충남지역 주력산업별 생산비 증가율 비교

§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비 증가는 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에 집중되는 반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철강, 반도체 등 원재료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유가 10% 상승 시 생산비 상승률은 석유화학(2.55%)이 가장 높았으며, 철강·
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0.12~0.28%)에 머물러 유가
상승의 영향이 석유화학 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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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0% 상승 시에는 석유화학(4.80%), 철강(4.14%), 반도체(3.51%), 자동차(2.65%),
디스플레이(2.43%) 등의 업종에서 크게 나타났다.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1)

유가 상승(10%)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추이1)

환율 상승(10%)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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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각년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각년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저자 시산

 (3) 충남지역 주력산업별 생산비 상승에 대한 직·간접효과 분해

§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비 상승은 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의 직접효과(82%)에
집중되는 반면, 환율 상승 시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함께 나타나며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 유가 10% 상승 시 석유화학은 생산비 상승률의 82%가 직접효과에 따른 것
으로 나타났으나, 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는 생산비 상승이 대부분
간접효과를 통해 발생하였다.

- 환율 10% 상승 시 석유화학·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산업
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수입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이
충남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산업 생산비용 상승의 직·간접효과1)2)

환율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주요 산업별 생산비용 상승 압력의 직·간접효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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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유가 10% 상승 시를 가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환율 10% 상승 시를 가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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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유가, 환율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으므로 대외가격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 향후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수입물가, 주요 원자재 가격, 해상운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위험 요인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유·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핵심 중간재

공급 차질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공동구매 체계 구축, 환율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원자재 조달 안정성과 환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유가 및 환율의 영향이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응도

중요하다.

-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큰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은 장기 공급계약, 구매

시점 분산, 적정 재고 관리 등을 통해 원가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 최적화, 대체 원료 활용 등을 통해

유가 민감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큰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은 계약통화

및 수입처 다변화, 국내 조달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비용 변동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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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1.1. 국제 유가와 환율은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경제에서 기업의 생산비용과 수출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변수이다. 유가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원가를 결정짓는 주요 비용 요인인 동시에, 물류·

운송 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준다. 환율 역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입 원자재 조달 비용에 함께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개방형

제조업 경제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전쟁은 국제 에너지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개전 직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급등하였으며, 이후 협상 진전 등

으로 금융·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석유 생산·

저장·운송시설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3. 충남은 석유화학·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유가·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당진·아산·천안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조업 클러스터는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상대적

으로 크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유가·환율 변동이 충남 지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후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그림 1.1] 최근 국제유가 동향1)2) [그림 1.2] 원/달러 환율 추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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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일 유가 기준
     2) 음영은 중동전쟁 이후를 의미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1) 원달러 일 매매기준율
     2) 음영은 중동전쟁 이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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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충남 지역경제 특성과 유가 및 환율과의 연동성

1. 충남지역 산업·수출입 구조

2.1. 충남지역은 제조업 생산기반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지역

이다. 2024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내 제조업 비중은 47.0%로 전국

평균 26.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울산 56.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2.1]. 이는 충남경제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 생산, 수출, 설비투자 흐름이

지역경기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2.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업종과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의 

비중이 높다[표 2.1]. 충남 제조업 생산액(2024년 기준)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16.3%로 가장 높았으며,

정유(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7%, 자동차 및 부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7%, 석유화학(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3%, 철강(1차금속 제조업) 10.4% 순

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주력업종의 생산액은 172.7조원으로 충남 제조업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상위 5개 업종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2.1]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내 산업별 비중1)2) [표 2.1] 충남 제조업 내 주요 업종별 생산 비중1)2)

(조원, %)

KSIC 산 업 명
(관련 업종) 생산 비중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41.2 16.3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유정제)

37.2 14.7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34.6 13.7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석유화학)
33.5 13.3

C24
1차금속 제조업

(철강) 26.2 10.4

상위 5개 업종 생산액 172.7 68.4

  주: 1) 2024년 기준
     2)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순생산물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1) 2024년 생산액 기준
     2) 충남 제조업 전체 생산액 대비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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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출 측면에서도 충남은 대외수요에 대한 노출도가 전국 최상위권이다. 시도별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액 비중(2024년 기준)을 살펴보면, 충남은 91.1%로 울산

(14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2.2]. 이는 지역 내

수요보다는 해외시장 여건과 밀접하게 연계된 수출형 제조업 구조임을 나타

낸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2025년 기준 집적회로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9.4%를 차지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10.2%), 전자기록매체(7.8%), 경유(3.7%),

합성수지(2.6%)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2.4.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가 전체 수입의 47.1%를 차지하였다[표 2.2]. 다음으로 유

연탄(7.4%), 나프타(6.2%), 기타정밀화학원료(2.5%), 천연가스(2.0%) 순이었다. 이는

충남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동시에, 원유·유연탄·

나프타·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자재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충남은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입 품목 모두 주력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림 2.2] 시도별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액 비중1) [표 2.2] 충남 주요 수출입 품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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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위 5개 품목 수입 상위 5개 품목

품목명 수출액 비중 품목명 수입액 비중

1
집적회로
반도체
(8311)

47,931 49.4 원유
(1310) 17,733 47.1

2
평판

디스플레이
(8361)

9,902 10.2 유연탄
(1322) 2,795 7.4

3
전산기록

매체
(8138)

7,549 7.8 나프타
(1334) 2,321 6.2

4 경유
(1332) 3,625 3.7

기타정밀
화학원료
(2289)

929 2.5

5 합성수지
(2140) 2,523 2.6 천연가스

(1340) 738 2.0

  주: 1)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1) 2025년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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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유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원유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충남은 

전국에서 유가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 전체 석유사용량(2024년

석유제품 기준)을 비교하면, 충남은 전남, 울산, 경기, 인천 등 주요 제조업 지역을

상회[그림 2.3]하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남의 석유사용을 업종

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업이 189,727천배럴로 전체의 87.4%를 차지[그림 2.4]하

였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이 충남지역 전체 산업에 균일하게 작용하기보다는,

화학제품업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6.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수출입 구조는 충남 제조업이 유가 및 환율 등 대외가격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특징만으로는

유가·환율이 실제 제조업 생산활동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전국 및 충남 제조업 생산지수와 유가·환율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충남 제조업 생산이 대외가격 변수와 어느 정도 함께 움직였는지를

살펴본다.

충남은 전국에서 석유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화학제품업이 전체 사용량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 시도별 전체 석유사용량 비교1) [그림 2.4] 충남지역 산업별 전체 석유사용량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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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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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유가 및 환율의 상관관계 분석

2.7. 전국과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유가 및 환율과 통계적으로 상당한 연관

성을 보였다[그림 2.5, 그림 2.6]. 다만 이러한 결과를 유가 및 환율 변동이 제조업 생

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상관

관계 분석에서는 유가와 생산지수는 양(+)의 관계, 환율과 생산지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배경과 파급경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1). 선행연구2)를 바탕으로 보면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동반되는 경우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 수요를 확대시키면서 생산과

양(+)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환율 상승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산과 음(-)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유가 및 환율과 생산지수 간 상관관계에는 가격변수 자체의 영향 뿐 아니라

경기 및 수요 여건의 변화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최근 들어 충남 제조업은 유가·환율과의 상관계수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5, 그림 2.6]. 전체 기간 기준으로는 충남의 유가 상관계수가 전국

보다 낮았으나, 2021년 이후에는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충남 제조업과 환율

간 상관계수도 전체 기간 기준으로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기간별로 나누

어보면 2011~2020년과 2021년 이후에는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와 유가․환율 간 연동성은 최근 들어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2.5] 유가와 제조업 생산지수 간 상관계수1)2) [그림 2.6] 환율과 제조업 생산지수 간 상관계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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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일 유가 기준,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원달러 일 매매기준율,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1) 특히 유가의 경우 가격 상승의 배경이 원유 공급차질인지, 글로벌 수요 확대인지, 원유시장 고유의 불확실성 요인인지에 따
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Fukunaga et al., 2010). 이는 유가 상승이 생산비 부담을 높이는 비용 경로와 함께 
글로벌 수요 및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경기 동행적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Fernald and Trehan, 2005).

2)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은 생산 증가와 동반될 수 있는 반면, 원유 공급차질이나 원유시장 고유의 불
확실성 요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lian, 2009; Fukunag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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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만 업종별3)로 차별화된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2.7, 그림 2.8]. 특히 2021년

이후 유가·환율과 충남 제조업 간의 상관계수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업종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환율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서 음(-)의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가는 글로벌 수요·업황 흐름과 비용 부담

요인이 함께 반영되면서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10.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제품과 전자·컴퓨터·통신장비는 유가·환율과의 관

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종 모두 최근 충남의 유가·환율 상관

계수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수입 중간재 의존

도가 높은 산업 특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4). 한편, 1차금속은 전국과 유

사한 수준의 관계가 전 기간(1991.1Q~2026.1Q)에 걸쳐 지속되는 모습이다.

2.11. 반면 자동차는 최근 유가·환율과의 관계가 여타 업종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

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국 자동차 업종은 유가 및 환율과 각각 양(+) 및 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충남 자동차는 최근 유가와의 관계가 음(-)으로 전환

되고 환율과의 관계도 양(+)으로 변화하는 등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기차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 등에 일부 기인한 것

으로 추정된다.

최근 충남지역의 화학제품과 전자·컴퓨터·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유가 및 환율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7] 유가와 업종별 생산지수 간 상관관계1) [그림 2.8] 환율과 업종별 생산지수 간 상관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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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일 두바이유 기준,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주: 1)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
     2) 원달러 일 매매기준율, 분기평균
자료: 저자 시산

3) 충남지역의 제조업 중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을 비교·분석하였다.

4) 반면, 직관적으로 유가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크스·석유정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정유·석유정제 기업의 생산이 유가 수준 자체보다는 정제마진, 정기적인 설비보수, 수급 여건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움직이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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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충남 지역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3.1. 이번 장에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충남지역의 산업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5)하였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은 유가·환율과 생산활동 간의 연동

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실제 비용 부담의 크기나 산업 간 파급경로를 직접

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6)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전산업의 생산비용과 충남지역의 상품별·주력산업별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한 후, 그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3.2. 생산비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균형가격모형을 통해 분석[참고 1]

하였다. 동 모형은 특정 수입품 가격 상승이 해당 품목을 직접 투입하는 산업

뿐 아니라, 중간재 가격 변동을 통해 여타 산업의 생산비로 확산되는 파급효

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분석 결과는 산업 간 투입구조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생산비 상승 압력으로 해석할 필요7)가 있다.

1. 충남지역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 및 지역간 비교

3.3. 충남의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은 유가8) 및 환율 상승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충남의 전산업 평균 생산비 증

가율은 0.67%로 전국 평균(0.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3.1],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에도 충남의 생산비 증가율은 2.86%으로 전국 평균(2.10%)을 상회[그림 3.2]하였다.

3.4. 지역별로 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율은 울산, 전남, 충남 등 석유

정제·석유화학·에너지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그림 3.1]. 

유가 상승은 원유·천연가스를 직접 투입하는 부문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생

산된 석유제품, 화학소재, 에너지 관련 중간재의 가격 상승을 통해 여타 산업의

생산비로 파급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석유화학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일수록 생산비 압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 서울·제주 등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지역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 방법(pp.17~18)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일부 업종의 경우 생산지수와 유가 간 단순 상관관계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원유·천연가스 또는 석유계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을 경우 생산비용 및 가격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7) 따라서 가격 상승 이후 기업의 원재료 대체, 생산공정 조정, 판매가격 전가, 수요 변화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8) 유가 상승효과는 지역산업연관표 소분류 기준의 ‘원유 및 천연가스(LNG)’ 부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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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율 상승의 경우 유가 상승보다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그림 3.2]. 이는 환율 상승이 특정 에너지 품목에 국한

되지 않고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전반의 가격 상승과 연결되면서 제조업 전반

으로 확산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충남은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율 모두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와 높은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6.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각 지역의 제조업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

생산액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4년 기준 울산 97.7%, 전남

94.1%, 충남 88.8% 순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수송장비, 전자부품 등 기초소재 및 장치산업 비중이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유가 상승이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계 중간재 가격을 통해, 환율 상승이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통해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남지역은 울산, 전남에 이어 유가 및 환율 상승 시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유가 10% 상승시 
시도별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1)2)

[그림 3.2] 환율 10% 상승시 
시도별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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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시산

  주: 1) 유가는 소분류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LNG)’로 산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2. 생산비 증가율의 시계열 추이 및 시나리오 분석

3.7. 시계열적으로 보면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은 전국과 

충남지역 모두 201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난 뒤 2015년과 2020년에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그림 3.3]. 이는 2010년 산업연관표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반등9),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수입

9)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로 생산자물가가 전년 하락에서 3.8%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원화 기준 
수입물가도 원자재를 중심으로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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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10) 등이 반영되면서 금액 기준 수입투입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

된다. 반면 2015년 이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중간재 국산화율11) 상승, 수입

의존도 하락[그림 3.4] 등이 나타나면서 동일한 가격변동에 대한 생산비 파급효과가

완화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 산업구조의

서비스화12) 진전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생산비 증가율이 2015년에 비해 더 낮아

졌다. 다만 2023년 전국 산업연관표 기준으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율이 2020년에 비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이 생산비 파급효과를 재차 확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8. 충남은 전국과 유사한 시계열 흐름을 보이면서도 전 기간에 걸쳐 전국보다 높은 

생산비 증가율을 나타냈다[그림 3.3]. 이는 충남의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전국보다 높은

산업구조와 관련이 있다. 충남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2010년 71.0%에서 2020년

74.5%로 상승하였으나 전국 수준인 80.6%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수입의

존도도 2020년 16.1%로 전국 10.7%보다 높은 수준[그림 3.4]을 보였다13). 충남지역은 서

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철강,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및 수입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생산비 파급효과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민감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비 증가율은 2010년에 비해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충남지역은 전 기간에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림 3.3] 유가 및 환율 상승(10%) 시 
전국-충남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 추이1)2) [그림 3.4] 전국-충남 수입의존도 추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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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 유가는 소분류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LNG)’로 산정
     2) 각 년도 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수입의존도 = 수입 중간재 투입액/총투입
     2) 각 년도 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10) 2010년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1.8% 늘어났다(지식경제부, 2011).
11) 중간재 투입액 중 국산 중간재 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국산 중간재 투입액/중간재 투입액)을 의미한다. 전국 중간재 

국산화율은 2010년 75.6%에서 2013년 74.5%, 2015년 78.3%, 2020년 80.6%로 상승하였으며, 충남은 같은 기간 71.0%, 
70.3%, 72.5%, 74.5%를 기록하였다.

12) 코로나 19시기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에 힘입어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비중이 
59.9%에서 63.8%로 3.9%p 늘어난 반면, 공산품 비중은 29.5%에서 26.0%로 3.5%p 감소하였다(한국은행, 2024).

13)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해설자료에는 2015년 및 2020년 자료와 같이 중간재 국산화율이나 수입의존도 지표가 별도
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지역별 공급구성에서 충남의 총공급 중 수입 비중은 13.3%로 전지역 평균 10.5%를 상
회하였으며, 최종수요에 의한 수입유발계수도 충남이 0.327로 전지역 평균 0.281보다 높게 나타났다(한국은행,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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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외 주요 기관의 향후 2년간 유가 전망14)을 바탕으로 충남지역 생산비 증가

율을 시산15)한 결과, 기본과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에 생산비 상승 압력이 

확대되나 2027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충남지역 전산업 생산비는 2025년 대비 2026년 2.02%, 2027년 1.2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관 전망에서는 유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생산비

증가율도 2025년 대비 각각 1.55%, 0.8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충남지역의 생산비 부담도 비교적 빠르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10. 반면 중동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인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충남지역의 생산비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그림 3.5].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충남지역 전산업 생산비 증가율이 2025년

대비 2026년 4.24%, 2027년 4.44%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7년

에도 생산비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지 않아, 에너지·석유화학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충남지역의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지역의

생산 여건은 국제유가의 안정 여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방향에 크게 좌

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7년 충남지역 생산비 상승 압력이 완화되나,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생산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표 3.1] 유가 전망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림 3.5] 유가 전망 기반 

충남지역 생산비용 증가 시나리오 분석1)

　 주요 내용

낙관
미국-이란 협상을 통한 조기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재개

기본
미-이란 협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분쟁 장기화

비관
미-이란 협상 결렬에 따른 중동 내 

에너지 시설 타격과 에너지 공급 급감 0

1

2

3

4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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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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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기본
비관

(%) (%)

자료: 한국은행(2026), 송하윤·강문수(2026) 등을 참조하여 
정리

  주: 1)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14) 기본 시나리오의 유가 증가율은 한국은행(2026.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4), 한국개발연구원(2026.5), 
EIA(2026.3), IHS(2026.3), 전망치의 평균값(브렌트유, 두바이유)을 적용하였다. 또한 낙관 및 비관 시나리오의 
유가 증가율은 한국은행(2026.5)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6.4), 한국개발연구원(2026.5)의 유가(브렌트유, 
두바이유) 전망 시나리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5) 유가 전망 시나리오를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비 파급계수에 적용하여 충남지역 전산업 생산비 증가
율을 시산하였다. 이는 2020년 산업 간 투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향후 유가 경로가 충남지역 생산
비에 미치는 조건부 상승 압력을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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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지역 주력산업별 생산비 증가율 비교

3.11. 충남 주력산업별 영향16)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석유화학 

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유가 상승(10%)시 생산비 상승

률은 석유화학(2.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0.12~0.28%)에 머물렀다. 이는 원유 및 석유계 원료

투입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에서 유가 상승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여타 제조업에서는 직접적인 생산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3.12.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충남 제조업 전반에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3.6]. 환율 10% 상승 시 석유화학(4.80%)과 철강(4.14%)의 생산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도체(3.51%)·자동차(2.65%)·디스플레이(2.43%)도 유사한 수준의 증가가

확인되어 모든 주력산업에서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환율

상승이 원유뿐 아니라 금속·화학소재·전자부품 등 다양한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과 연결되면서 충남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13. 주력산업별 생산비 증가율은 전산업 흐름과 유사하게 2010년 이후 대체로 

완화되었으나, 반도체는 수입 소재·부품·장비 영향으로 2020년 환율 민감도가 

확대되었다[그림 3.7, 그림 3.8]. 유가 상승의 영향은 전 기간 석유화학에 상대적으로

집중[그림 3.7]된 반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석유화학·철강뿐 아니라 반도체·디스플

레이·자동차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는 여타 주력산업과 달리

2015년~2020년중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율이 확대[그림 3.8]되었는데, 이는

2020년 비대면 경제 확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

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지역의 주력산업 생산비 증가율은 2010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3.6]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1)

[그림 3.7] 유가 상승(10%)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추이1)

[그림 3.8] 환율 상승(10%)에 따른 
충남지역 주력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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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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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시산

  주: 1) 각년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자료: 저자 시산

16)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 방법(p.19)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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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력산업별 생산비 상승에 대한 직·간접효과 분해

3.14. 충남지역 주력산업별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10%)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3.9]. 이는 생산비 부담이

원재료의 직접 투입에 의해 발생하는지, 또는 관련 중간재 가격 상승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를 구분해 보기 위한 것이다. 유가 상승 시 생산비

증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해당 업종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상승분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투입해

생산된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3.15. 분석 결과, 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률 가운데 82%는 직접효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3.9]. 반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직접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생산비 상승이 전적으로 간접효과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전력, 도시가스, 석유정제품,

화학소재, 운송서비스 등 원유 기반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과 관련이 있다.

3.16. 석유화학산업을 세부 상품별로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원유정제처리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3.9].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유정제처리

품과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은 모두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생산 과정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핵심 원료로 직접 사용

하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초유기화학물질은 간접효과의 비중이

약 57%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품목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직접 투입하는 동

시에, 원유정제처리품 등 원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의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 시 직접적인 생산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9] 유가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산업 생산비용 상승의 직·간접효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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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한편 환율 상승(10%)의 경우17)에는 유가 상승과 달리 대부분 업종에서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그림 3.10]. 이는 환율 상승이 특정 원자재에

국한되지 않고 각 산업이 직접 수입하는 원자재·중간재의 원화 기준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 상승으로 비용이 높아진 국내 중간재 가격을 통해 추가

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의 생산비 영향은 특정 업종

에 집중되기보다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충남 주

력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3.18.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73%)과 철강(61%)은 직접효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3.10]. 석유화학은 원유정제처리제품,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기초유기화학물질 등 수입 원재료 투입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효

과가 컸으며, 철강도 선철 및 조강,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등 주요 품목

에서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철광석, 원료탄 등 핵심 원재료를 수

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관련이 있다.

3.19.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상대적 비중이 업종별로 
차별화되었다[그림 3.10]. 반도체는 수입 소재·부품·장비 가격 상승과 관련된 직접

효과(59%)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간접효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3.17]. 디스플레이는 전자표시장치 등에서

직접효과(51%)와 간접효과(49%)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 수입 부품·소재 가격

상승과 관련 중간재 가격 상승이 함께 반영되는 모습이다. 자동차는 간접효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철강,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주요 중간재 가격 상승을

통해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지역 주력산업에는 유가 상승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비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 환율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주요 산업별 생산비용 상승 압력의 직·간접효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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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시산

17) 환율 상승시 생산비 증가에 대한 직접효과는 해당 산업이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직접 투입함에 따라, 환율 
상승이 즉각적으로 수입투입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환율 상승으로 비용이 높아진 
다른 산업의 중간재 가격이 산업연관구조를 통해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생산비 상승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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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4.1. 유가 및 환율 변동과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 들어 

전국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가의 경우 상승국면에서는 생산이 늘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환율의 경우에는 상승시 생산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급충

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상이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4.2. 유가 및 환율이 충남지역 제조업 제품의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 전국과 충남 모두 2010년에 생산비

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중간재 국산화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5년과 2020년에는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최근 전국 산업

연관표 기준으로 생산비 파급효과가 다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수입 중간재 의존

도가 높은 충남의 생산비 부담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4.3. 유가 및 환율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가 상

승의 영향은 원유 및 석유계 원료 투입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에 집중된 반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석유화학·철강뿐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해 

살펴본 결과,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에서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는 관련 중간재 가격 상승을 통한 간접효과가 중심이

었다. 반면 환율 상승은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함께 나

타나 공급망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충남 제조

업의 비용구조를 점검할 때 개별 업종의 직접 노출뿐 아니라 공급망을 통한

간접 파급경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시사점

4.4. 충남지역은 향후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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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저장·운송시설 복구 지연, 해상 운송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등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수입물가, 주요 원자재 가격, 해상운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 위험요인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4.5.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유·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핵심 중간재 

공급 차질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원자재 구매 여력, 재고 확보 능력, 환헤지 활용, 대체 수입처 발굴 등에 제약이

있어 유가·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공동구매 체계 구축, 환율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원자재 조달 안정성과 환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4.6. 유가 및 환율의 영향이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응도 

중요하다.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큰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은 장기 공급

계약, 구매 시점 분산, 적정 재고 관리 등을 통해 원가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 최적화, 대체 원료 활용 등을

통해 유가 민감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큰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은 계약통화 및 수입처 다변화, 국내

조달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비용 변동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환율 변

동은 직접적인 수입비용 뿐 아니라 중간재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주요 투입재의 공급망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4.7. 다만 본 분석 결과는 산업연관표상 투입구조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생산비 상승 압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업은 가격 상승 이후 원재료

대체, 생산공정 조정, 재고 활용, 판매가격 전가 등을 통해 충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향은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조사, 업종별 원가자료, 수출입 단가, 채산성 지표 등을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유가·환율 변동이 충남지역 기업의 수익성, 고용,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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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 방법

[ 유가 변동에 대한 충남 지역산업에의 영향 분석 방법 ]

본고는 원유의 가격 변동이 충남 주력산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에 미치는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균형가격모형1)을 활용하였다. 균형가격모형은 특정 수입

품의 가격 상승이 해당 품목을 직접 투입하는 산업뿐 아니라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연

관 산업의 생산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분석에서는 먼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이 이를 

직접 투입하는 산업의 생산비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추정하고, 이후 해당 산업의 생

산비 상승이 관련 중간재 가격을 통해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함께 반영하였다.

   ′ ′
여기서, 은 원유의 가격변동률 벡터를 의미하며 원유의 가격이 10% 상승하고 여타 수

입품 가격은 불변일 경우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 ′에 수입가격변동

률 열벡터(0,.........,0,10(원유부문),0,............0)`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으며, 상품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원

유부문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적용하여 여타 소분류 기준의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주1) 본 분석은 지역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산업 간 투입구조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승이 산업별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 상승 이후 기업의 원재료 

대체, 생산공정 조정, 판매가격 전가, 수요 변화 등 실제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 과정은 반영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환율 변동에 대한 충남 지역산업에의 영향 분석 방법 ]

환율 상승의 생산비 파급효과도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유

가 상승 분석이 원유 및 천연가스 등 특정 수입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라

면, 환율 상승 분석은 외화표시 수입가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0% 상

승하여 모든 수입품의 원화 기준 가격이 동시에 10%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직

접효과는 각 산업이 사용하는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의 투입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의

미하며, 간접효과는 환율 상승으로 생산비가 높아진 산업의 산출물이 중간재로 사용되면

서 여타 산업의 생산비로 추가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 상승 분석은 수입

투입재 전반의 가격 상승이 산업연관구조를 통해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비와 공급망 비용

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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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기서, 은 수입품의 가격변동률 벡터를 의미하며, 환율이 10% 상승하고 외화표시 수

입가격은 불변일 경우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 ′ ′에 수입가격변동률 

열벡터(10,.........,10,10,,10,............10)`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분석 또한 2020년 지역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였으며, 상품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환율 상승이 여타 소분류 기준 상

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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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 방법

[ 충남지역 주력산업 분류 ]

본 분석에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충남지역 주력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하기 

위해, 충남의 주요 제조업을 지역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산업

연관표는 기업·업종 기준이 아니라 상품별 투입·산출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분류와 산업연관표상 상품부문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충남의 주요 제조업을 지역산

업연관표 소분류 상품부문과 매칭하여 분석대상 산업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철강은 1차 

철강제품과 금속가공제품 등을 포함하였으며, 석유화학은 석유정제품, 기초화학물질, 합성수

지·합성고무, 플라스틱·고무제품 등 화학소재 관련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반도체와 디스플

레이는 각각 핵심 생산품목인 반도체, 전자표시장치와 함께 관련 제조용 기계 부문을 포함

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특장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부문으로 정의하였다. 

산업명 소분류(165)

철강

271 선철 및 조강
272 열간압연강재
273 냉간압연강재
279 기타 철강1차제품
290 금속 주물
301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302 금속단조, 야금 및 압형제품
303 금속처리 및 가공품
309 기타 금속가공제품

석유화학

162 원유정제처리제품
163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171 기초유기화학물질
172 기초무기화학물질
18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90 화학섬유
200 의약품
210 비료 및 농약
221 도료 및 잉크
222 비누 및 화장품
229 기타 화학제품
231 플라스틱 1차제품
239 기타 플라스틱제품
241 타이어 및 튜브
249 기타 고무제품

반도체 310 반도체
394-3941 반도체 제조용 기계1)

디스플레이
250 유리 및 유리제품
320 전자표시장치

394-394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1)

자동차
401 자동차 
402 특장차 및 트레일러
403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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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류한 상품부문별 생산비 상승률을 산출한 뒤, 각 주력산업에 포함된 상품부문의 

생산규모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비 파급효과를 시산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의 주

력산업별 결과는 개별 기업 또는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단위의 영향이라기보다, 산업연관표상 

관련 상품군의 투입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생산비 상승 압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충남지역 주력산업에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방법 ]

충남지역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압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2025)」를 

활용하였다. 먼저 각 산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상품부문별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가격 또는 

환율 상승시 생산비 상승률을 [참고 1]에서 구한 가격파급효과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후 산업별 생산비 상승률은 각 산업부문의 총투입계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 i에 포함되는 소분류 상품부문 j의 생산비 상승률 

∆를 산출한 후, 각 부문의 총투입계 비중 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업별 생산비 상승률 

∆를 계산하였다.

∆ 


∆   


∆  산업의생산비상승률
∆  소분류업종의생산비상승률
  총거래표상소분류업종의총투입액
  산업내소분류업종의총투입액기준가중치

총투입계는 각 부문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값으로, 산업연

관표상 해당 부문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평균이 아닌 

총투입계 기준 가중평균을 적용함으로써, 생산 규모가 큰 상품부문의 영향이 산업 전체 

결과에 더 크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정제처리제품, 기초

유기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여러 소분류 상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부문의 생산비 상승률을 단순평균하면 생산 규모가 작은 부문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총거래표상의 총투입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

하여, 산업 내 생산 규모가 큰 분의의 영향이 산업별 생산비 상승률에 더 크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만 동 방식은 기준연도 산업연관표상의 생산구조와 투입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

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가격 상승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생산공정 조정, 원재료 

대체, 기업의 가격전가 행태 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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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충남지역 상품별 생산비 파급효과 분석

[ 충남지역 상품별 생산비 증가율 비교 ]

지역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 중 소분류 기준으로 충남지역 상품별 생산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의 영향은 에너지·석유화학 관련 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도시가스의 생산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유정제처리제품,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기초유기화학물질 등 원유 및 천연가스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거나 석유

계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생산비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증기 및 온수 공급, 도로운송서비스 등 에너지 비용과 밀접한 부문에서도 상대적으

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충남지역 전체 산업에 균등하게 확산되

기보다는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계 원료 의존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반면 환율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유가 상승에 비해 보다 다양한 상품에서 확인된다. 

환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도시가스와 석유화학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비철금속괴, 비철금속 

1차제품, 선철 및 조강, 기타 철강1차제품, 냉간압연강재 등 금속·철강 부문에서도 생산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신 및 방송장비,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전력 및 신재

생에너지, 반도체 등에서도 비용 상승 압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율 상승이 특정 에너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금속, 화학소재, 전자부품 등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전반의 원화 기준 가격을 

높이면서 충남 제조업 전반으로 생산비 부담을 확산시키는 경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유가 10% 상승시 충남지역 상품별 생산비 증가율1)2) 환율 10% 상승시 충남지역 상품별 생산비 증가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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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유가는 소분류 기준인 ‘원유 및 천연가스
(LNG)’로 산정

      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주: 1)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기준
자료: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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